
- 1 -

명태균 게이트와 이준석 후보와의 상관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.

오늘 한 언론은 이 후보와 명 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도했습니다. 보도에 의하

면, 명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정인을 공천하라는 말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

고 이 후보는 이를 확인했습니다.

또한 명 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으

며, 명 씨의 다른 여론조사가 언론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내용까지 

보도됐습니다.

이 후보가 명 씨와 긴밀하게 연관됐다는 정황증거가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것입

니다.

지난 15일에는 명 씨가 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비공표 여론조사 과정에서 2

위 이 후보를 ‘1위와 초박빙’으로 조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윤 전 대통

령을 1등 후보로 만들 때 썼던 가짜 응답자 샘플 수법이 동일하게 사용됐다는 

내용입니다.

여론조사 비용 의혹도 함께 불거졌습니다. 이 후보와 친밀한 관계로 추정되는 

배 모씨가 명 씨의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600만원을 송금했다고 하며, 이 후보와 

배 모씨의 다정한 투샷 사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.

이제는 이 후보님이 응답하실 때입니다. 해당 언론이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

연락했지만 이 후보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. 당당하다면 반론을 하

면 되는 것 아닙니까. 대체 무엇이 두려우신 겁니까.

“기득권에 맞서는 이야기를 하면 깔보는 세상 속에서 살아왔다”는 이 후보님

께 신속대응단이 대신 전해드립니다. 이준석 후보님. 전화왔습니다. 애타게 찾고 

있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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